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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예술심리치료사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 초월의식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는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소명의식, 내면
의식, 공감의식,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
점은 예술심리치료사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of art psychotherapists.The subjects were 114 art psychotherapists in the 
city of U.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regarding the effects of work spirituality of art 
psychotherapis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ub-factors of workplace spirituality (vocational 
consciousness, inner consciousness, and empathy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ranscendence consciousness, which are
sub-factors of workplace spirituality, do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regard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art psychotherapists on interpersonal 
relations,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such as evaluative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means that higher vocational 
consciousness, inner consciousness, empathy consciousness, evaluative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factors of an artistic psychotherapist are conducive to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a plan to promot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 among art 
psycho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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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과학과 산업이 성장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가
정,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
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안녕
감과 행복감을 추구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 심리치
료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예술 심리치료사란 국외에서 
살펴보면 고대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중요한 치료도구로
서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는 어떤 기법이나 이론
적인 배경을 통해 접근하는 효과보다 치료사 개인의 상
담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한 치료사를 말한다[1]. 

또한 국내에서 살펴보면, 예술심리치료사를 “창의적 
매체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태도, 행동에 치유적
인 영향과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심리치료의 목적
으로 하는 자”라고 한다[2].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직장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터영성은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대두된다. 일터영성
이란 일하면서 즐거움과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경
험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일터에서 영성이 훨씬 관찰되기 
쉽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일터에서 개인들은 공동체와 함
께 그들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들 스스로 가치 있고, 지지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이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최근 조
직관리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3-4]. 

또한 일터영성을 크게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면, 
첫째,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이다. 내면 의식은 각 개인이 
‘자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에 기여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느낌’이며, ‘현재에 만족하
지 않고 보다 나은 자신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이다. 소명은 ‘개인이 경험하는 
일을 단순히 직무 또는 경력의 개념이 아닌, 인생의 목적
과 결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5]. 위와 같이 일은 
일반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이며, 일이 우리의 개인성
을 넘어서 간주될 때, 일을 소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일을 
통하여 초월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6].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으로, 동료 및 상하간의 관계에서 
상대를 헤아리고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며, 개인의 공감능력은 ‘상호적인 신뢰와 협조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조직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이다. ‘일과 
환경에 몰입되어 자신을 초월한 경험을 하는 것이며, 자
신이 더 큰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5-10]. 

이처럼 인간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등의 일상에서 각
자의 소명에 따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행함으로써 자신
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려 
한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을 통해 대인관
계는 예술심리치료사로서 내적 생활과 영적 생활은 직업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통해 참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완성을 이루게 되며, 이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을 말한다[11].

대인관계와 함께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는 또 
다른 변인으로 대두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랑
받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처럼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지, 동료, 전문가로부터 지
원받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원조인 것이다. 한 개인
이 상호작용하는 사람과의 여러 관계들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원조들로 사회적지지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작
업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쉬
운 정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12-14].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
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혹은 조언, 도움 혹은 행동으
로, 이는 수혜자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효과를 주
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도움으로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도움을 받
는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다[15-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
영성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
료사의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되
었지만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
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심
리치료사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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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03일부터 2020년 10월 02

일까지 U시의 예술심리치료사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
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14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일터영성 23문항, 사회적지지 25문항, 대인관계 1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
해 이정아[17]가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
인 소명의식 5문항, 내면의식 5문항, 공감의식 5문항, 공
동체의식 4문항, 초월의식 4항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순덕[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하위요
인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
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
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최순덕[18]이 사용한 측정도
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일터영

성의 전체 신뢰도는 .928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사회적지지의 전체 신뢰도는 .916으로 높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의 신뢰도 또한 .906의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

Workplace spirituality 23 .928

Social support 25 .916

Human relationship 18 .906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

심리치료사의 성별은 남자 30명(26.3%), 여자 84명
(73.7%)으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34명(29.8%)으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30대 33명(28.9%), 50대 27명
(23.7%), 20대 16명(14.0%), 60대 이상 4명(3.6%) 순으
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유 51명(44.7%), 무 
63명(55.3%)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79명(69.3%)으로 
미혼 35명(30.7%)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
력은 10년 이상이 41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28명(24.6%), 3년 이상-5년 미만이 
21명(18.4%),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이 각각 12
명(10.5%) 순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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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N=114)

Frequency Ratio(%)

Sex
Male 30 26.3

Female 84 73.7

Age

20s 16 14.0

30s 33 28.9
40s 34 29.8

50s 27 23.7
Over 60 4 3.6

Religion
Presence 51 44.7
Absence 63 55.3

Marital
status

Married 79 69.3
Single 35 30.7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12 10.5
1-3 years 12 10.5

3-5 years 21 18.4
5-10 years 28 24.6

Over 10 years 41 36.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3.76
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소명의식(M=3.82) 요인이 가장 높았으
며, 초월의식(M=3.77), 공감의식(M=3.76), 공동체의식
(M=3.75), 내면의식(M=3.6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
리치료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A sense of 
calling 114 2.00 5.00 3.82 .56

Inner 
consciousness 114 2.20 5.00 3.68 .64

Empathy 114 2.00 5.00 3.76 .59
A sense of 
community 114 2.00 5.00 3.75 .62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114 2.00 5.00 3.77 .69

Total 114 2.16 5.00 3.76 .55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workplace spirituality

3.2.2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지지 요인의 전체는 M=3.8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87), 정보적지지(M=3.87)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지지(M=3.81), 평가적지지
(M=3.72)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
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support 114 2.29 5.00 3.87 .53

Evaluative 
support 114 2.33 5.00 3.72 .62

Informational 
support 114 2.00 5.00 3.87 .60

Material support 114 1.67 5.00 3.81 .54

Total 114 2.22 5.00 3.82 .51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for social support

3.2.3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대인관계 요인의 전체는 M=3.77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의사소통(M=3.82)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친근감(M=3.81), 민감성(M=3.81), 개방성(M=3.75), 이
해성(M=3.75), 신뢰감(M=3.68)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
심리치료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Communication 114 2.00 5.00 3.82 .58

Confidence 114 2.00 5.00 3.68 .70
Friendliness 114 2.67 5.00 3.81 .58
Sensitivity 114 2.00 5.00 3.81 .69

Openness 114 2.25 5.00 3.75 .60
Understanding 114 1.67 5.00 3.75 .68

Total 114 2.40 5.00 3.77 .53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과 
사회적지지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r=.799, p<.01). 또한 일터영성과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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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21, p<.01).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대인
관계 요인 또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r=.764, p<.01).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
면 상관계수 값은 유의수준 하로 각 변수들과는 서로 관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Classification Workplace 
spirituality Social support Human 

relationship
Workplace 
spirituality 1

Social support .799** 1
Human 

relationship .721** .764** 1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일터영성,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와의 관계
3.4.1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7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16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
된 회귀모형(F=75.52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
펴보면, 소명의식(β=.680, p<.001), 내면의식(β=.176, 
p<.05), 공감의식(β=.191,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β=-.086, p>.05), 초
월의식(β=-.044,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 요인
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n
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
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Human 
relations

hip

A constant .550 .174 3.156**
A sense of 

calling .640 .090 .680 7.122*** .226

Inner 
consciousn

ess
.146 .068 .176 2.147* .306

Empathy .170 .068 .191 2.489* .350

A sense of 
community -.073 .073 -.086 -1.010 .287

Transcende
ntal 

consciousn
ess

-.034 .063 -.044 -.541 .306

*p<.05, **p<.01, ***p<.001

Table 7.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4.2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
는 R²값이 .59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59.4%로 회귀모
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592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9.79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평가적지지(β=.320, p<.01), 물질적
지지(β=.321, p<.01)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β=.038, p>.05), 정보적지지(β
=.183,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
지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
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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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
ent 

variabl
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
ation 
factor t/p Toleran

ce
limit

B Standard 
error β

Human 
relation

ship

A constant .773 .255 3.031**
Emotional 
support .038 .127 .038 .296 .227

Evaluative 
support .274 .101 .320 2.706** .267

Informatio
nal 

support
.163 .096 .183 1.693 .318

Material 
support .316 .096 .321 3.288** .392

**p<.01

Table 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사회적지
지, 대인관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이 대인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내면의식, 공감의식 요인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
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소명의식(β=.680, p<.001), 내
면의식(β=.176, p<.05), 공감의식(β=.191, p<.05) 요인
은 대인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공동체의식(β
=-.086, p>.05), 초월의식(β=-.044, p>.05) 요인은 대인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
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
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평가적지지(β=.320, p<.01), 
물질적지지(β=.321, p<.01) 요인은 대인관계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β=.038, p>.05), 정보
적지지(β=.183, p>.05) 요인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인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치료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일터 영성, 사회적 지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예술 심리 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이 일터영
성과 사회적지지, 원만한 대인관계에 개인, 내담자, 가족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체감, 소속
감, 충실감을 가지는 일터영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변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치료사 측면에서 일
터영성 및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 활동과 관련된 연구에
서는 주로 직장 내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개인 변인을 파악하고 일
터영성 및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
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
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은 구
체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대로 향후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영성 향상을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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